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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책은 이란 시골지역의 무슬림 침투에 대한 이란인들의 반응과 이후에 일어난 

반란들, 그리고 그 반란에서 나타난 종교 공동체를 연구한 책이다. 이 책은 2천년의 

기간 동안 이란에서 매우 끈기 있게 이어져 온 복합적인 종교사상을 소개하고 있다. 

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는 복합적인 종교사상이 이란의 산악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유

한 것이었으며 가끔은 나라 전체의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널리 유행했다는 것

이다. 

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. 첫 번째 부분은 지리적인 구분에 따라 

반란들을 다루고 있다. 이러한 접근은 각 운동의 지역적인 특성을 보여주며, 또한 그 

운동이 이슬람의 침입에 대항한 이란 전역의 저항이었다는 주장에 의문을 가지도록 

한다. 이러한 저항운동은 국가종교로서의 공식적인 조로아스터교가 이란의 많은 지

역을 점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. 초기 아슬람의 시기

였던 그때 이미 조로아스터교는 기독교, 마즈닥교, 마니교, 그리고 불교의 영향으로 

약화된 상태였다. 이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 저자는 이러한 저항운동들의 신앙체계-

우주론과 종말론, 신의 내재, 환생, 조직방식 등과 관련한-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

소개하고 있다. 또한 저항운동의 신앙체계를 다양한 형태의 기독교, 마니교, 조로아

스터교(지역적 조로아스터교와 공식적 조로아스터교)와 비교한다. 이란의 시골지역

의 종교운동과 종교공동체를 연구한 이 책은, 도시 엘리트와 이란의 독자적인 것만 

연구주제로 삼아온 기존 이란 역사 연구방식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

고 평가된다.




